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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적 글쓰기가 특정 공포증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과 미국의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하 승 수† 권 석 만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표현적 글쓰기가 특정 공포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그 심리적 기제를

탐색하는 것이다. 표현적 글쓰기가 신체적․심리적 건강에 지속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음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서 입증된 바 있지만, 표현적 글쓰기가 공포증의 증상과 어떠한 관련

성을 지니며 어떤 심리적 기제에 의해 공포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험적으로 살펴본 연

구는 드물다. 본 연구에서는 뱀 또는 거미에 대한 공포수준이 높은 63명의 한국과 미국 대학

생을 대상으로 뱀 또는 거미 공포에 대한 표현적 글쓰기의 개입을 실시하고 특정 공포증상과

관련된 종속측정치를 여러 시점에서 측정하였다. 그 결과, 표현적 글쓰기를 한 집단은 대조집

단보다 처치 직후에는 공포 및 혐오감 수준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지 않았지만 2주 후 추후측

정 시점에서는 공포 및 혐오감 수준이 유의미하게 감소되었다. 또한 긍정적 재해석 대처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표현적 글쓰기를 한 후 특정 공포증상의

감소를 유의미하게 높게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특정 공포증상에 대한 표현적 글쓰기 개

입의 효과가 처치 직후에 나타나기보다 처치 종료 후에 지연되어 나타나며 특히 긍정적 재해

석 대처방식이 표현적 글쓰기 개입 효과를 증가시킨다는 점을 시사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표현적 글쓰기, 특정 공포증, 긍정적 재해석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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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적 글쓰기(expressive writing)는 개인의 외

상적 경험이나 스트레스 유발 사건에 대해서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자기노출의 한 과정을

의미한다. 개인적인 외상 경험에 대해 글을

쓰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신체적, 심리적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경험

적 연구들(Esterling, Antoni, Fletcher, Margulies,

& Schneiderman, 1994; Greenberg & Lepore, 2004;

Pennebaker & Beall, 1986; Pennebaker, Kiecolt

-Glaser, & Glaser, 1988; Pennebaker, Mayne, &

Francis, 1997; Petrie, Booth, Pennebaker, Davison,

& Thomas, 1995)을 통해 입증된 바 있다. 표현

적 글쓰기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측면은 만성

적인 스트레스의 경감과 삶의 질 향상으로 구

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 과거의 외상과 관련

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억제하는 것에 비

해 표현적 글쓰기를 하는 것이 만성적인 억제

스트레스를 줄이고 이를 통해 신체적, 심리적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Greenberg

& Stone, 1992; Greenberg, Wortman, & Stone,

1996)이 있다. 다른 한 편으로는 표현적 글쓰

기 개입의 효과가 신체적, 심리적 건강의 측

면을 넘어서서 삶의 질을 포함한 전반적인 기

능 수준을 향상시킨다는 연구 결과들(Lepero &

Greenberg, 2002; Spera, Buhrfiend, & Pennebaker,

1994)이 있다.

심리치료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내담자의

문제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내담자가 자신의

외상적 경험과 관련된 생각이나 감정을 효과

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Stiles &

Shapiro, 1995), 상담을 통해 개인의 문제를 해

결하는 과정에서도 내담자의 자기노출은 필수

적인 부분이다(Garfield, 1983). 앞서 살펴본 것

처럼, 신체적․심리적 건강 측면에서 표현적

글쓰기의 유용성을 살펴본 연구 결과들은 많

지만, 표현적 글쓰기 개입을 심리치료의 관점

에서 특정 심리장애에 대해 그 효과를 검증하

고 그 심리적 기제를 밝히려는 실험 연구는

거의 없다. Greenberg와 Stone(1992)에 따르면,

표현적 글쓰기 개입이 보다 표현적이고 개방

적인 집단의 사람들에게 좀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으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결론을 도출하기에는 부족하다.

정신장애에 대한 진단 및 통계 편람 제 4판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0; DSM-

IV-TR)에 따르면, 특정 공포증이란 특정 대상

이나 상황에 대한 과도하고 비합리적인 공포

를 가리키며 흔히 공포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회피와 관련된다. 특정 공포증의 진단 기준에

따라 그 주요 증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특정한 대상이나 상황에 직면하거나 혹은 예

측 상황에서 현저하고 지속적인 공포반응을

나타내며, 공포자극에 노출되면 거의 예외 없

이 즉각적인 불안반응을 일으킨다. 자신의 공

포가 과도하고 비합리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

으며, 공포자극 자체를 회피하거나 혹은 강렬

한 불안과 고통 속에서 견디려고 한다. 일상

생활은 물론 직업적, 사회적 상황에 현저한

방해를 받으며, 약물이나 다른 일반적인 의학

적 상태에 의해 보다 잘 설명되지 않아야 한

다.

특정 공포증을 지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대상은 매우 다양한데, 주요한 네 가지 하위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벌레, 뱀, 거미,

개, 고양이, 새, 물고기, 쥐 등을 두려워하는

동물 유형, 높은 장소나 물과 가까운 곳, 천둥

등을 두려워하는 자연환경 유형, 피, 주사, 절

제 수술을 겪거나 보는 것을 두려워하는 혈액

-주사-상처 유형, 대중교통수단, 터널, 다리, 승

강기, 비행기, 자동차 운전, 폐쇄된 공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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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워하는 상황 유형 등이 이에 해당된다.

특정 공포증은 불안 장애 가운데 치료 예후

가 가장 좋은 장애로 간주된다. 특정 공포증

의 가장 주요한 치료법으로는 노출을 동반한

행동치료를 들 수 있으며 비교적 빠른 치료

효과를 보인다. 공포증의 하위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실제적 노출법(in vivo exposure)

과 가상현실 노출법(virtual reality exposure) 모두

상당한 효과를 보였다(Choy, Fyer, & Lipsitz,

2007). 또한 컴퓨터를 활용한 가상현실 노출

법이 비행 공포증과 고소 공포증 치료에 효

과적이었다는 연구 결과(Rothbaum, Hodges, &

Kooper, 1997)가 있으며, 이러한 치료 방법은

실제적 노출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대상의 공

포증 치료를 위해 효과적인 대체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지치료와 관련해서

는 행동치료에 비해 비교적 많지 않은 실험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며, 치과 공포증 환자

(Thom, Sartory, & Johren, 2000)나 폐소공포증

환자(Ost, Alm, Brandberg, & Breitholtz, 2001)에

게 효과적임을 밝힌 연구 결과들이 있다. 이

처럼 특정 공포증 치료와 관련해서 행동치료

의 효과성은 많은 연구 결과들을 통해 검증되

었지만, 그 외의 치료 개입법에 대한 실험 연

구는 상당히 부족한 현실이다.

특정 공포증상의 완화와 관련된 인지 치료

의 심리적 기제를 살펴보면, ‘덫에 걸린 듯’,

‘숨통을 조여 오는’, ‘통제감을 상실한’ 극도의

공포와 연관된 역기능적 사고의 개선을 들 수

있다(Shafran, Booth, & Rachman, 1993). 이러한

심리적 기제를 통해서 특정 공포증 환자의 주

관적 불안과 신체적 증상 및 부정적인 인지가

감소한 연구 결과(Booth & Rachman, 1992)를

살펴 볼 수 있으며, Ost 등(2001)은 대단위 실

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러한 인

지적 개입을 통해 실제적 노출법의 치료 효과

에 상응하는 특정 공포증상 개선의 효과를 보

여주기도 했다. 표현적 글쓰기의 심리적 작용

기제를 살펴보면, 자기노출을 통한 감정 정화

와 더불어 인지적 이해의 증진을 들 수 있다.

자기노출을 통한 외상적 사건을 직면하는 과

정에서 그 사건을 새롭게 통찰하고 자기 자신

을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고(Frizgerald, 1963;

Jourard & Lasakow, 1958), 언어화 과정인 글쓰

기를 통해 심상으로 구성되어 있던 기억을 언

어적으로 재조직화할 수 있으며(Meichenbaum,

1977), 새로운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Silver & Wortman, 1980), 외상적 사건이

일어난 원인에 대해 보다 객관적인 이해를 도

모할 수 있다(주연순, 2001; Pennebaker, 1993).

따라서 이러한 인지적 변화를 수반한 자기노

출의 한 과정으로서 표현적 글쓰기를 수행하

는 것은 특정 공포증과 관련된 역기능적 사고

에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표현적 글쓰기 개입이

특정 공포증 불안 관련 증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아울러 그 둘의

관계에서 작용하는 심리사회적 기제를 탐색하

기 위해 잠재적인 기제로서 대처방식의 차이

와 문화적인 차이를 제안하였다. 대처방식은

‘개인의 자원이 요구되거나 초과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특수한 외적, 내적 요구를 다스리기

위하여 부단히 변화하는 인지적, 행동적 노력’

으로 정의된다(Lazarus & Folkman, 1984). 대처

방식의 유형 분류는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이

루어져 왔으며, 정신 건강 측면에서 대처방식

과 관련된 개념들이 심리치료 연구에 다수 포

함되었다. Foa와 Kozak(1996)에 따르면, 대처방

식은 심리치료의 효과성을 예측하는 주요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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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 여겨진다. 기존의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외과 수술의 효과를 예측하는 요인(Miro &

Raich, 1999)으로서, 정신분열증 치료 효과를

예측하는 변인(Andres, Pfammatter, Fries, &

Brenner, 2002)으로서, 거미 공포증 환자의 노

출치료 효과를 판별하는 요인(Antony, McCabe,

Leeuw, Sano & Awinson, 2001)으로서 다양한 유

형 분류에 따라 특정 방식의 대처가 갖는 효

과성이 검증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자들은

실험 참가자의 대처방식 차이가 표현적 글쓰

기와 특정 공포증 불안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

을 미치는지 경험적으로 검증하려 했다.

Oatley와 Jenkins(1996)에 따르면, 동양 문화권

피험자들과 서양 문화권 피험자들은 정서에

대한 인식이 서로 다르며, 세부 정서를 분별

함에 있어서도 유의미한 문화적 차이를 보고

하였다. 또한 영국이나 스페인의 피험자 집단

에 비해 한국 피험자 집단의 경우 정서적 행

동을 해석하는 방식에서 특별한 차이를 보인

다는 결과(Roger, de la Banda, Lee, & Olason,

2001)의 비교문화 연구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두 문화권인 한국과 미국의 대학생

피험자 집단을 대상으로 표현적 글쓰기 개입

과 특정 공포증 불안의 관계에 문화차이가 어

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본 연구는 표현적 글쓰기가 특정 공포 증상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그 심리사회적

기제를 밝히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

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 공포증

에 준하는 불안 수준의 실험참가자를 대상으

로 표현적 글쓰기 개입을 실시하고 그 효과를

대조집단과 비교 검증한다. 둘째, 특정 공포증

상과 표현적 글쓰기의 관계에서 실험참가자의

대처방식에 따른 집단간 차이를 비교하여 그

둘의 관계에 작용하는 심리적 기제를 밝힌다.

마지막으로, 특정 공포증상과 표현적 글쓰기

의 관계에서 서로 다른 두 문화권의 실험참가

자 집단을 비교하여 그 둘의 관계에 작용하는

사회문화적 기제를 밝힌다.

방 법

연구참가자

한국 서울 소재 ㅅ대학교에서 인간관계의

심리학을 수강하는 대학생 30명과 미국 텍사

스 오스틴 소재 T대학에서 심리학 개론을 수

강하는 대학생 33명이 본 실험 연구에 참가하

였다. 총 63명(한국 학생 30명, 미국 학생 33

명)의 최종 참가자 가운데 남학생 24명(38%;

한국 학생 14명, 미국 학생 10명) 여학생 39명

(62%; 한국 학생 16명, 미국 학생 23명)이었으

며, 평균 연령은 19.84세(표준편차 1.82)였다.

측정도구

뱀(또는 거미) 공포 질문지(Fear of Snakes

or Spiders Questionnaire; FSQ)

FSQ는 Szymanski와 O'Donohue(1995)가 개발한

척도로서 총 18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거미와 관련된 공포 정도를 0(전혀 아니다)부

터 6(매우 그렇다)까지의 7점 척도로 측정한

다. ‘내가 지금 거미를 본다면, 그것을 두려워

할 것 같다.’, ‘최근 나는 거미가 주변에 있는

지 때때로 둘러보았다.’ 등의 문항을 포함하

며, 총점은 0점부터 108점 사이에 분포한다.

본 연구에서는 참가자의 공포 대상에 따라 원

척도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거미’ 단어를 ‘뱀’

으로 대체하여 사용하였다. 한국 대학생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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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한국어와 영어

에 능숙한 임상심리학자와 재미교포 대학생의

역번역과 수정 작업을 통해 번안한 것을 사용

하였다. Szymanski와 O'Donohue(1995)에 따르면,

FSQ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92였으며, Muris와

Merckelback(1996)의 연구에서 검사-재검사 신뢰

도 계수는 .91로 양호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

용한 FSQ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86이었다.

뱀(또는 거미) 혐오감 질문지(Disgust Scale

for Snake or Spider; DISG)

이 척도는 Armfield와 Mattiske(1996)가 개발

한 척도로서 총 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거미와 관련된 혐오감 정도를 0(전혀 아니다)

부터 6(매우 그렇다)까지의 7점 척도로 측정한

다. ‘내 생각에, 거미를 만진다는 것은 불쾌하

고 역겨운 기분이 들게 한다.’, ‘내 생각에, 거

미는 더럽고 불결한 동물이라고 생각한다.’ 등

의 문항을 포함하며, 총점은 0점부터 48점 사

이에 분포한다. 본 연구에서는 참가자의 혐오

대상에 따라 원척도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거

미’ 단어를 ‘뱀’으로 대체하여 사용하였다. 한

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한국어와 영어에 능숙한 임상심리학자와 재미

교포 대학생의 역번역과 수정 작업을 통해 번

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DISG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80이었다.

상태불안 질문지(State-Trait Anxiety

Inventory Form Y: STAI-Y)

이 척도는 상태불안을 측정하는 자기보고형

검사로서 Spielberg, Gorsuch와 Lushene (1970)에

의해 개발되었다. 모두 20개의 문항에 대해 4

점 척도 상에서 자기보고식으로 평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총점은 0점부터 60점 사이에

분포한다. 한국 대학생의 자료 수집을 위해서

한덕웅, 이장호, 전겸구(1996)에 의해 번안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본

질문지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90이었다.

Beck 우울 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BDI)

이 척도는 Beck, Ward, Mendelson, Mock 및

Erbaugh(1961)가 개발한 우울 증상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21문항의 자기보고형 검사이다.

증상의 심각도를 0에서 3점 사이의 점수로 보

고하게 되어 있으며, 총점은 0점에서 63점 사

이에 분포한다. 한국 대학생의 자료 수집을

위해서는 이영호와 송종영(1991)이 번안한 한

국판 Beck 우울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

에서 사용한 BDI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86이

었다.

대처방식 질문지(COPE)

COPE는 Caver, Scheier와 Weintraub(1989)가 일

반적인 대처방식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60

문항의 자기보고형 검사이다. 스트레스 상황

을 경험할 때 일반적으로 무엇을 하며, 어떻

게 느끼는지를 1(전혀 아니다)에서 4(매우 그

렇다)까지의 4점 척도로 보고하게 되어 있다.

총 15가지의 서로 다른 대처방식에 대한 측정

치를 제공해 준다. ‘긍정적으로 재해석하기’,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계획하기’, ‘정서적 이

유로 사회적 지지 구하기’, ‘도구적 이유로 사

회적 지지 구하기’, ‘다른 활동 억제하기’, ‘종

교에 의지하기’, ‘받아들이기’, ‘정서적으로 거

리두기’, ‘정서적으로 발산하기’, ‘행동적으로

거리두기’, ‘부인하기’, ‘잠시 보류하기’, ‘술 또

는 약물 사용하기’, ‘유머로 승화하기’ 등이 15

가지 하위 유형에 해당된다. 한국 대학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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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한국어와 영

어에 능숙한 임상심리학자와 재미교포 대학생

의 역번역과 수정 작업을 통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COPE의 15가

지 하위 유형별 내적합치도 계수는 .76∼.91이

었다.

절 차

1. 참가자의 선발

본 연구의 참가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한국

서울 소재 ㅅ대학교와 미국 텍사스 오스틴 소

재 T대학교에서 심리학 관련 강의를 수강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전 선발과정을 실시하

였다. 실험 참가자의 선발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험 참가 희망

학생들을 대상으로 뱀(또는 거미) 공포 질문지

(Fear of Snakes or Spiders Questionnaire)를 실시

하여 총점 54점(상위 20%에 해당) 이상을 기

록한 학생들만을 실험 참가 가능 대상에 포함

시켰다. 실험 참가 희망 학생 총 627명(한국

대학생 360명, 미국 대학생 267명) 가운데 125

명이 해당되었다. 둘째, 위 조건에 해당하는

학생들 가운데 뱀(또는 거미)와 관련된 일반적

인 공포 수준이 3 또는 그 이상(0; 전혀 아니

다, 4; 매우 그렇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본 연구 참가자로 최종 선발하였다. 최종적으

로 연구에 참여한 63명의 참가자는 전체 실험

참가 희망자 627명의 10%에 해당하였다.

2. 실험 설계 및 조건

연구자는 본 실험연구를 위해 2 × 5 다집단

시계열 설계를 구성하였다. 처치 유무 조건(표

현적 글쓰기 처치집단과 대조집단)을 집단 간

변인으로 사용하였고, 측정 시점(사전, 1차 처

치 후, 2차 처치 후, 3차 처치 후, 추후)을 집

단 내 변인으로 사용하였다. 사전 선발과정을

거쳐 최종 선발된 63명의 참가자들을 처치 유

무 조건에 무선할당하였으며, 처치 유무 조건

을 ‘표현적 글쓰기 처치집단’과 ‘대조집단’으

로 구성하였다. 연구의 계획 당시 공포 대상

에 따라 뱀 공포집단, 거미 공포집단, 대조집

단으로 각 20명 씩 구성할 계획으로 무선할당

하였으나, 최종 실험 참가자 가운데 상당수가

공포 대상으로서 뱀과 거미를 공통적으로 보

고한 관계로 집단 간 변인을 두 가지(처치집

단과 대조집단)로 최종 구성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처치집단과 대조집단의 참가자

수에서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

표현적 글쓰기 처치집단

표현적 글쓰기 처치집단 참가자들은 동일한

실험자가 입실한 상황에서 세 차례에 걸쳐 각

10분 씩 표현적 글쓰기를 수행하였다. 기존

연구들에서 주로 사용하는 표현적 글쓰기의

기본 패러다임은 3-5회기 동안 매일 15-20분

동안 글을 쓰게 하는 것이었으나, 본 연구에

앞서 예비 연구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대학

생들이 15분 이상 글쓰기를 지속한 경우 지루

함을 보고하였기에, 본 연구에서는 세 차례로

나누어 각 10분 씩 표현적 글쓰기를 반복실시

하였다. 실시했던 참가자들은 그들의 삶에 있

어서 현재 혹은 과거의 시점에서 뱀(또는 거

미)과 관련된 외상적 사건 경험들을 기술하도

록 요구되었다. 지시문에 따르면, 문법과 맞춤

법은 중요하지 않으며 그 사건과 관련된 진지

한 사고와 감정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하도록

지시되었다. 매 글쓰기를 10분 동안 지속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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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이러한 과정은 동일한 양식으로 정확히

총 30분(10분 글쓰기 × 3회) 동안 시행되었다.

참가자들은 각각의 표현적 글쓰기 시행 후,

특정 공포증상 관련 측정치(뱀 또는 거미 공

포 질문지, 혐오감 질문지)와 일반 증상 관련

측정치(상태 불안 질문지, 우울 측정 질문지)

를 평정하였으며, 2주 후 추후 측정에도 참여

하였다. 본 실험 내용과 관련된 안내는 실험

후에 참가자에게 안내되었으며, 실험 전 질문

에 대해서는 실험 후에 알려주겠다는 언급을

통해 구체적인 실험 내용을 알 수 없도록 진

행하였다.

대조집단

대조집단 참가자들은 위와 동일한 과정을

반복하였지만 어떠한 실험 처치도 받지 않았

다. 측정 이외의 시간에는 실험실 안에서 자

유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안내되었으며, 표현

적 글쓰기 처치집단과 마찬가지로 총 다섯

번의 서로 다른 시점에서 측정을 수행하였다.

본 실험 내용과 관련된 안내는 실험 후에 참

가자에게 안내되었으며, 실험 전 질문에 대해

서는 실험 후에 알려주겠다는 언급을 통해

구체적인 실험 내용을 알 수 없도록 진행하

였다.

결 과

인구통계학적 정보

본 연구의 처치집단과 대조집단에 참여한

사람들의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살펴보기 위하

여 각 집단별 참가자의 연령 평균 및 표준편

차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처치집단과 대조집단의 사전동질성 분석

처치집단과 대조집단의 사전동질성 분석을

위하여 본 연구의 처치집단과 대조집단에 참

여한 사람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비교하였

다. 성별과 연령에 있어서 집단간에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각각의 t=.88, -1.20,

ns.

처치집단과 대조집단에서 사전측정을 통하

여 수집된 특정 공포, 특정 혐오감, 상태불안,

집단구분 국적 성별 평균 표준편차

처치집단(N=46)

한국(N=20)
남학생(N=9) 21.11 2.62

여학생(N=11) 19.45 1.51

미국(N=26)
남학생(N=7) 20.71 1.80

여학생(N=19) 18.74 .87

대조집단(N=17)

한국(N=10)
남학생(N=5) 20.80 2.28

여학생(N=5) 20.60 1.67

미국(N=7)
남학생(N=3) 19.00 .82

여학생(N=4) 19.84 1.82

표 1. 각 집단별 참가자의 연령 평균 및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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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우울 점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표 2

에 제시하였다. 또한 처치집단과 대조집단이

표현적 글쓰기 처치를 가하기 이전 상태에서

서로 동질적이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 사전측정치들의 집단간 차이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표 2에 함께 제시하였다.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처치집단과 대조집

단은 특정 공포, 특정 혐오감, 우울의 사전측

정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사전동질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밝혀

졌다. 하지만 상태불안 사전측정치에서는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간 차이가 관찰되었다.

따라서 집단에 가해진 처치효과의 차이를 명

료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사전측정된 상태불

안 점수를 공변량으로 통제하여 처치이전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

집단내 변화 비교

처치집단의 사전-사후-추후측정치 차이

비교

처치집단에 참가한 46명을 대상으로 각각

사전측정(처치 직전), 사후측정(3차 처치 직후),

추후측정(처치 2주 후) 시기에 수집한 특정 공

포, 특정 혐오감, 상태불안, 우울의 평균과 표

준편차를 표 3에 제시하였다. 또한 동일한 참

가자에게서 반복측정된 자료가 측정시기에 따

른 차이를 보이는지, 즉 각 종속변인들의 사

후측정치 및 추후측정치를 사전측정치와 비교

했을 때 이들 사이의 유의미한 변화가 관찰되

어 표현적 글쓰기 개입의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대응표본(paired) t-

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표 3에 함께 제

시하였다.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처치집단에서 반복

측정을 통해 수집된 사전-사후-추후측정치 점

수를 비교하였을 때 이들 사이에 시기에 따른

체계적인 차이가 관찰되어 표현적 글쓰기 처

치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밝

혀졌다. 상세하게 살펴보면, 특정 공포증상과

관련된 두 가지 측정치(특정 공포와 특정 혐

오감)에서 사전-사후 비교, 사후-추후 비교, 그

리고 사전-추후 비교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점수 차이를 보였다. 또한 일반 증상

과 관련된 두 가지 측정치(상태불안과 우울)

에서 사전-사후 비교 및 사후-추후 비교에서

는 유의미한 점수 차이를 보이지 못했지만,

사전-추후 비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점

수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것은 표현적 글쓰기

처치를 통하여 참가자의 공포 및 혐오감 수준

집단
측정치

처치집단 대조집단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특정 공포 68.33 16.93 66.82 18.53 .31

특정 혐오감 33.89 34.18 34.18 7.89 -.13

상태불안 21.30 7.28 27.41 10.32 -2.63*

우울 9.85 8.18 12.53 10.93 -1.05

* p < .05

표 2. 사전측정치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집단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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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측정 시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였으며, 상태불안 및 우울은 처치 직후

효과를 보이지는 못했으나 2주 후의 시점에서

사전측정에 비해 유의미한 증상 감소 효과를

보였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대조집단의 사전-사후-추후 측정치 차이

비교

대조집단에 참여한 17명을 대상으로 각각

사전측정(처치 직전), 사후측정(3차 처치 직후),

추후측정(처치 2주 후) 시기에 수집한 특정 공

포, 특정 혐오감, 상태불안, 우울의 평균과 표

측정치
사전 사후 추후 t t t

(①) (②) (③) (①∼②) (②∼③) (①∼③)

특정 공포
M 68.32 60.70 56.17 -3.72** -3.10** -5.08**

(SD) (16.93) (21.18) (22.87)

특정 혐오감
M 33.89 32.22 30.43 -2.56* -2.46* -4.39**

(SD) (7.43) (9.18) (9.40)

상태불안
M 21.30 20.74 18.48 -.54 -2.11* -3.13*

(SD) (7.28) (9.67) (8.30)

우울
M 9.85 9.26 8.13 -1.30 -1.77 -3.33**

(SD) (8.18) (8.87) (8.17)

* p < .05, ** p < .01

표 3. 처치집단에서 수집된 종속측정치들의 시기에 따른 변화 차이검증

측정치
사전 사후 추후 t t t

(①) (②) (③) (①∼②) (②∼③) (①∼③)

특정 공포
M 66.82 64.00 64.06 -1.38 .03 -1.09

(SD) (18.53) (16.73) (17.70)

특정 혐오감
M 34.18 33.24 33.71 -1.02 .54 -.97

(SD) (7.89) (7.68) (7.56)

상태불안
M 27.41 23.12 23.00 -2.75* -.07 -2.19*

(SD) (10.33) (10.57) (7.93)

우울
M 12.53 11.76 10.71 -.57 -.92 -1.96

(SD) (10.93) (11.12) (9.71)

* p < .05

표 4. 대조집단에서 수집된 종속측정치들의 시기에 따른 변화 차이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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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편차를 표 4에 제시하였다. 또한 동일한 참

가자에게서 반복측정된 자료가 측정시기에 따

른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대응

표본(paired) t-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표 4

에 함께 제시하였다.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대조집단에서 반복

측정을 통해 수집된 사전-사후-추후측정치 점

수를 비교하였을 때 상태불안 점수를 제외한

특정 공포, 특정 혐오감, 우울 점수의 시기에

따른 변화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

았다. 이것은 연구에 포함된 변인들이 처치

없이 우연적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

미하는 결과로 이해될 수 있었다.

그러나 상태불안 사전-사후 비교와 사전-추

후 비교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대조집단의 경우

별도의 처치가 수반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

도감을 경험한 이유로 발생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겠고 또는 우연적인 변화로 여겨질 수

있겠으나, 현재까지의 통계적 분석만으로는

충분히 설명할 수 없으므로 보다 정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집단간 차이 비교

두 집단의 사전-사후측정치 차이 비교

처치집단과 대조집단에서 각각 수집된 종속

측정치들(특정 공포, 특정 혐오감, 상태불안,

우울)의 사전측정 값과 사후측정 값 사이의

차이, 즉 처치 전후의 변화량을 계산하여 그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또한 처치집단의 처치 전후 변화량과 대조

집단의 사전-사후 변화량의 크기가 서로 달라

서 표현적 글쓰기 처치의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처치 전후 변화량

의 집단간 차이에 관한 독립표본 t-검증을 실

시하고, 그 결과를 표 5에 함께 제시하였다.

이 때, 선행된 사전동질성 분석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집단간 차이를 보였던 상태불안

의 경우만 사전측정치를 공변량으로 투입하여

처치 이전의 차이를 통제한 후 공변량분석

(ANCOVA)을 실시하였다.

t-검증 및 공변량분석(ANCOVA) 결과, 처치

집단과 대조집단의 사전-사후 변화량의 차이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집단내 변

화 비교에서는 처치집단의 특정 공포 점수와

특정 혐오감 점수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

지만, 처치집단과 대조집단의 집단간 비교에

서는 사전-사후 변화량에 유의미한 집단 차이

를 밝혀내지 못했다. 이것은 표현적 글쓰기

개입이 처치 직후 시점에서는 대조집단과 비

집단
변화량

처치집단 대조집단
t

평균차이 표준편차 평균차이 표준편차

특정 공포 -7.63 13.93 -2.82 8.43 -1.33

특정 혐오감 -1.67 4.43 -.94 3.82 -.60

상태불안 -.57 7.15 -4.29 6.43 F(1,63)= 2.00

우울 -.59 3.07 -.76 5.54 .16

표 5. 처치집단과 대조집단의 사전-사후 측정치에서 관찰된 변화량의 집단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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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해서 유의미한 치료적 효과를 보이지 못했

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두 집단의 사전-추후측정치 차이 비교

처치집단과 대조집단에서 각각 수집된 종속

측정치들(특정 공포, 특정 혐오감, 상태불안,

우울)의 사전측정 값과 추후측정 값 사이의

차이, 즉 처치 2주 후의 변화량을 계산하여

그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처치집단의 처치 2주 후 변화량과 대조집단

의 사전-추후 변화량의 크기가 서로 달라서

표현적 글쓰기 처치의 추후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처치 2주 후 변화

량의 집단간 차이에 관한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표 6에 함께 제시하였다.

이 때, 선행된 사전동질성 분석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집단간 차이를 보였던 상태불안

의 경우만 사전측정치를 공변량으로 투입하여

처치 이전의 차이를 통제한 후 공변량분석

(ANCOVA)을 실시하였다.

t-검증 및 공변량분석(ANCOVA) 결과, 특정

공포증상 관련 측정치 두 가지(특정 공포와

특정 혐오감) 모두에서 처치집단과 대조집단

의 사전-추후 변화량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집단간 차이가 관찰되었다, 각각의 t=-2.22,

-2.24, p<.05. 이것은 처치집단의 처치 2주 후

특정 공포증상 관련 종속측정치 변화량이 대

조집단의 사전-추후측정치 변화량보다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더 크다는 것을 의미

하는 것으로, 사전-사후측정치 변화량 비교와

다른 양상의 결과이다. 두 집단이 처치 직후

의 변화량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못

했으나 처치 2주 후의 추후측정치에서는 서로

유의미한 집단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

졌다. 즉, 표현적 글쓰기 처치집단의 경우 특

정 공포와 특정 혐오감의 정도가 지속적으로

감소된 반면에 대조집단의 경우 그렇지 못했

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표현적 글쓰기 처치의 특정 공포증상에 대한

긍정적 효과는 처치 직후의 시점보다는 2주

후의 추후 시점에서 보다 확연한 차이를 보인

다는 결과로 이해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반

증상 관련 측정치 두 가지(상태불안과 우울)의

경우 두 집단의 사전-추후측정치 변화량 사이

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지

못했다.

심리적 기제 탐색: 대처방식의 차이

먼저, 처치집단과 대조집단의 비교에서 유

집단
변화량

처치집단 대조집단
t

평균차이 표준편차 평균차이 표준편차

특정 공포 -12.15 16.21 -2.76 10.50 -2.22*

특정 혐오감 -3.46 5.34 -.47 2.00 -2.24*

상태불안 -2.83 6.13 -4.41 8.31 F(1,63)= .07

우울 -1.72 3.50 -1.82 3.83 .10

* p < .05

표 6. 처치집단과 대조집단의 사전-추후 측정치에서 관찰된 변화량의 집단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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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 집단간 차이가 관찰되었던 특정 공포

증상 관련 측정치 두 가지(특정 공포 질문지

와 특정 혐오감 질문지)의 사전-추후 변화량과

대처방식 질문지 하위유형 점수 사이의 상관

계수를 표 7에 제시하였다.

표 7에서 알 수 있듯이, 특정 공포 질문지

사전-추후 변화량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는

대처방식 하위 유형으로 ‘긍정적으로 재해석

하기(r=.46, p<.01)’와 ‘술 또는 약물 사용하기

(r=-.34, p<.05)’가 관찰되었다. 이것은 표현적

글쓰기 개입을 통한 특정 공포의 감소에 있어

서 긍정적 재해석 대처방식이 정적 영향을 미

칠 수 있고, 약물 대처방식이 부적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었다.

이에 특정 공포증상에 대한 표현적 글쓰기

개입의 효과를 긍정적 재해석 대처방식의 차

이에 따라 살펴보기 위하여, 특정 공포증상

관련 측정치(특정 공포와 특정 혐오감)의 평균

을 긍정적 재해석 대처 상집단(상위 30%)과

하집단(하위 30%)으로 구분하여 그림 1과 2에

각각 제시하였다.

처치집단에 참가한 46명을 대상으로 긍정적

재해석 대처방식 상․하집단으로 구분하여,

특정 공포와 특정 혐오감 측정치의 사전-사후,

FSQ 사전-추후측정치

변화량

DISG 사전-추후측정치

변화량

긍정적으로 재해석하기 .43** .24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18 .04

계획하기 .17 .05

정서적 이유로 사회적 지지 구하기 -.11 .07

도구적 이유로 사회적 지지 구하기 .02 .05

다른 활동 억제하기 .11 .09

종교에 의지하기 .08 -.13

받아들이기 .01 .03

정서적으로 거리두기 -.11 -.11

정서적으로 발산하기 -.11 .20

행동적으로 거리두기 -.13 -.25

부인하기 -.09 .01

잠시 보류하기 -.04 -.07

술 또는 약물 사용하기 -.34* -.09

유머로 승화하기 -.10 .11

주. 각 변화량 = 사전점수 - 추후점수
* p < .05, ** p < .01

표 7. COPE 척도의 하위유형 점수와 특정 공포증상 관련 측정치 변화량과의 상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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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추후 변화량을 계산하여 그 결과를 표 8

에 제시하였다. 또한 긍정적 재해석 상집단의

변화량과 긍정적 재해석 하집단의 변화량의

크기가 서로 달라서 대처방식 집단 구분에 따

른 표현적 글쓰기의 효과 차이를 입증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표 8에 함께 제시하였다.

t-검증 결과, 특정 공포증상 관련 측정치 두

가지(특정 공포와 특정 혐오감) 모두에서 긍정

적 재해석 상․하집단의 사전-사후 변화량에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간 차이가 관찰

되었다, 각각의 t=-3.47, -3.57, p<.01.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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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재해석하집단

그림 2. 긍정적 재해석 대처 상․하집단의 특정 혐오감 질문지 총점의 평균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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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긍정적 재해석 대처 상․하집단의 특정 공포 질문지 총점의 평균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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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재해석 상집단의 처치 직후 특정 공포

증상 관련 종속측정치 변화량이 긍정적 재해

석 하집단의 사전-사후측정치 변화량보다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정 공포증상에 대한 표현

적 글쓰기 개입의 효과가 개인의 대처방식 차

이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이 밝혀졌다. 또한 특

정 공포 측정치와 관련해서는 사전-추후측정

치 변화량에서도 긍정적 재해석 상․하집단의

통계적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이것은 표현적

글쓰기 개입의 공포 감소 효과가 긍정적 재해

석 상․하집단 구분에 따라 2주 후까지도 지

속 효과의 차이를 보일 수 있음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증상 관련 측정치 두 가

지(상태불안과 우울)의 경우 긍정적 재해석 상

․하집단의 사전-사후 및 사전-추후측정치 변

화량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지 못했다.

사회문화적 기제 탐색: 문화적 차이

개인이 속한 문화권에 따라 특정 공포증상

에 대한 표현적 글쓰기 개입의 효과가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의 처치집

단에 참가한 사람들을 사회 문화권에 따라 집

단 구분을 하였다. 표현적 글쓰기 처치집단의

참가자를 ‘한국 대학생 집단과 미국 대학생

집단’으로 구분하여 각 집단별 특정 공포, 특

정 혐오감, 상태불안, 그리고 우울 점수의 평

균 및 표준편차를 측정 시기별로 표 9에 제시

하였다.

각각의 사전측정치를 공변량으로 통제한 후,

세 차례 처치 후의 사후측정치와 2주 후의 추

후측정치를 투입하여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실

시하였다. 한국 대학생 집단과 미국 대학생

집단 구분에 따른 특정 공포, 특정 혐오감, 상

태불안, 우울 점수의 집단 비교에서 통계적으

집단

변화량

긍정적 재해석

상집단(N=16)

긍정적 재해석

하집단(N=21)
t

(사전-사후)

t

(사전-추후)
사전-사후

평균

(표준편차)

사전-추후

평균

(표준편차)

사전-사후

평균

(표준편차)

사전추후

평균

(표준편차)

특정 공포
-17.63

(16.87)

-25.18

(16.47)

-3.24

(7.73)

-7.10

(11.55)
-3.47** -3.93**

특정 혐오감
-4.69

(5.02)

-5.13

(5.28)

.10

(3.10)

-2.71

(6.08)
-3.57** -1.26

상태불안
-1.88

(7.03)

-4.13

(6.59)

.48

(7.61)

-2.10

(6.50)
-.96 -.94

우울
-1.25

(2.84)

-2.00

(3.52)

.14

(3.65)

-1.38

(4.03)
-1.26 -.49

** p < .01

표 8. 긍정적 재해석 대처방식 상·하집단 구분에 따른 특정 공포와 특정 혐오감 측정치의 사전-사후, 사전-추

후 변화량의 집단간 차이



하승수․권석만 / 표현적 글쓰기가 특정 공포증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과 미국의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 373 -

로 유의미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각 F(1,

43)=.03, .32, 2.35, .01, ns. 이것은 특정 공포증

상에 대한 표현적 글쓰기 개입의 효과가 문화

적 집단구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를 보이지 못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는 표현적 글쓰기 개입이 특정 공포

증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아울

러 그 둘의 관계에서 작용하는 심리사회적 기

제를 밝히기 위해 수행되었다. 표현적 글쓰기

가 신체적, 심리적 건강에 지속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음은 기존의 연구 결과들(Esterling et

al., 1994; Pennebaker et al., 1988; Petrie et al.,

1995)을 통해 경험적으로 증명되었지만, 불안

장애 증상과 표현적 글쓰기의 관계를 탐색하

고 그 심리사회적 기제를 밝히고자 수행된 실

험 연구는 많지 않다. 이에 표현적 글쓰기와

측정시기

질문지 문화권

사전 10분 후 20분 후 30분 후 2주 후(추후)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표준편차) (표준편차) (표준편차) (표준편차) (표준편차)

FSQ

한국학생
75.90(8.21) 72.20(9.47) 68.05(12.27) 67.80(15.63) 66.60(16.27)

(N=20)

미국학생
62.50(19.58) 61.62(20.66) 57.42(21.80) 55.23(23.46) 48.15(24.22)

(N=26)

DISG

한국학생
34.00(6.10) 33.15(6.01) 33.05(6.44) 31.85(7.21) 30.00(6.36)

(N=20)

미국학생
33.81(8.43) 33.31(9.44) 33.08(9.08) 32.50(10.58) 30.77(11.31)

(N=26)

STAI

한국학생
19.30(5.97) 22.10(7.89) 22.35(9.63) 20.90(10.09) 16.10(7.62)

(N=20)

미국학생
22.85(7.91) 21.58(9.04) 21.23(9.58) 20.62(9.54) 20.31(8.49)

(N=26)

BDI

한국학생
8.65(7.00) 8.95(7.83) 8.50(7.65) 8.45(8.33) 6.00(7.01)

(N=20)

미국학생
10.77(9.01) 10.08(8.88) 10.19(9.41) 9.88(9.37) 9.77(8.73)

(N=26)

주. FSQ = 뱀(또는 거미) 공포 질문지; DISG = 뱀(또는 거미) 혐오감 질문지; STAI = 상태불안 질문지;

BDI = 우울 질문지

표 9. 한국 대학생 집단과 미국 대학생 집단 구분에 따른 각 측정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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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근거로 대처방식의 차

이(Kashdan, Barrios, Forsyth, & Steger, 2006)와

문화적인 차이(Roger et al., 2001)를 가능한 심

리사회적 기제로 가정하고, 서로 다른 두 문

화권의 실험 참가자를 선발하여 표현적 글쓰

기 처치 및 대조 집단으로 나누어 실험을 수

행하였다. 특정 공포증상에 대한 표현적 글쓰

기 개입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특정 공포

증상 관련 종속측정치를 시기별로 수집하여,

집단내 비교 및 집단간 비교를 수행하였다.

또한 대처방식과 관련해서는 증상 관련 측정

치의 변화량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인 긍정적

재해석 대처점수를 기준으로 상․하집단으로

구분하여 비교분석하였고, 문화적 차이와 관

련해서는 서로 다른 두 문화권으로 구분하여

한국 학생집단과 미국 학생집단을 비교분석하

였다.

집단간 비교에서 처치집단의 특정 공포증상

관련 종속측정치(특정 공포와 특정 혐오감) 변

화량이 대조집단의 종속측정치 변화량보다 처

치 2주 후의 시점에서 유의미하게 크다는 결

론을 얻어서 표현적 글쓰기 개입의 특정 공포

증상에 대한 치료적 효과가 입증되었다. 또한

집단내 비교에서, 처치집단의 특정 공포증상

관련 변인 및 일반 증상 관련 변인 대부분의

사전-추후측정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고, 대조집단의 종속측정치 대부분의 사전-추

후측정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서 표현적 글쓰기의 치료적 효과가 지지되었

다. 이러한 결과가 시사하는 임상적 의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논의가 가능하겠다.

먼저, 연구자는 뱀 또는 거미에 대한 공포

수준이 높은 실험참가자를 대상으로 표현적

글쓰기 개입의 특정 공포증상에 대한 치료적

효과를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 아울러 처치

집단과 대조집단의 측정시기별 비교를 통해,

처치 직후의 시점에서는 두 집단간 차이가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지만 처치 2주 후의

시점에서는 두 집단의 특정 공포증상 관련 변

인(특정 공포와 특정 혐오감)의 변화량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사실을 보였다. 이

것은 처치 직후의 시점에서는 표현적 글쓰기

개입을 통한 특정 공포증상에 대한 치료적 효

과가 치치 및 대조 집단 사이에 유의미하지

않지만, 처치 2주 후의 추후측정 시점에서는

표현적 글쓰기의 공포증상 완화 효과가 처치

집단의 참가자에게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Pennebaker와 Beall(1986)

에 따르면, 외상적 사건에 대해 표현적 글쓰

기를 수행한 집단에서 글쓰기 직후에는 오히

려 부정적인 정서가 증가되었으나, 글쓰기의

횟수가 계속될수록 긍정적인 정서가 점차 늘

었다. 또한 고통스러운 경험에 대해 글쓰기를

수행한 이은정(2000)과 주연순(2001)의 연구에

서는 부적감정이 정화되면서 부정적 정서가

감소하고 긍정적 정서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표현

적 글쓰기 처치 직후의 시점에서는 대조집단

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못했

으나, 시간이 흐르고 부정적 정서 경험이 정

화되면서 특정 공포증상에 대한 완화 효과가

대조집단과 달리 처치 2주 후의 시점까지 지

속된 결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표현적 글쓰기의 특정 공포증에 대

한 치료적 효과는 불안 및 우울 등과 같은 일

반 증상 지표보다는 특정 공포 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공포와 혐오감에 있어서 보다 효과

적이고 지속적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실험참가자들은 자신의 특정 공

포 대상과 관련한 직접적인 경험과 진솔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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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경험을 표현하도록 유도되었다. 자기노출

의 한 과정인 표현적 글쓰기 개입은 처치 직

후 수반된 긴장과 불안으로 인해 오히려 심리

적 불편감을 유도할 수 있으나, 처치 2주 후

의 추후측정 시점에서는 특정 공포증상과 직

접 관련된 종속측정치들의 감소 효과를 지속

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시사된다.

본 연구에서 표현적 글쓰기 개입과 특정 공

포증상의 관계에 작용하는 심리사회적 기제를

탐색해 본 결과 및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심리적 기제로 제안했던 대처방식의 하

위유형 가운데 특정 공포의 사전-추후 변화량

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 유일한 하

위유형은 긍정적 재해석 대처방식이었음을 확

인했다. 이는 표현적 글쓰기 동안 긍정적인

정서를 유지했던 사람들이 더 큰 건강상의 이

득을 얻을 수 있었던 결과(Pennebaker & Segal,

1999)와 상통하며, 또한 긍정적인 정서가 부

정 정서의 생리적 효과를 원상태로 회복시키

는 기능을 한다는 원상복구 가설(Fredrickson

& Levenson, 1998; Tugade & Fresdrickson, 2004)

로도 설명될 수 있다.

아울러 특정 공포증상에 대한 표현적 글쓰

기 개입의 효과를 긍정적 재해석 대처방식의

차이에 따라 살펴보기 위하여 긍정적 재해석

대처 상집단과 하집단으로 구분하여 비교분석

한 결과, 긍정적 재해석 상집단의 특정 공포

증상 관련 종속측정치 변화량이 긍정적 재해

석 하집단의 변화량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개인의 긍정적 재해석 대처방식이 표

현적 글쓰기 개입의 특정 공포증상 완화 효과

를 증가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사회문화적 기제로 제안했던 문화적인 차이

와 관련해서 표현적 글쓰기 처치집단 참가자

를 한국 학생집단과 미국 학생집단으로 구분

해서 집단 차이를 분석해 본 결과, 두 집단

사이의 유의미한 차이를 검증하지 못했다. 정

서를 인식하고 해석함에 있어 동서양 문화권

의 차이를 지적했던 기존 연구들(Oatley &

Jenkins, 1996; Roger 등, 2001)에 근거할 때, 표

현적 글쓰기의 효과 역시 서로 다른 문화적

차이를 보일 것이라고 가정했던 제안은 본 연

구 결과를 통해서 지지되지 못했다. 추가적으

로 실시한 성별의 차이에 따른 남녀 집단 비

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는

못했다. 후속 연구를 통해 좀 더 많은 표본

수를 바탕으로 재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위와 같은 논의

들이 가능하였으나, 본 연구에는 상당한 제한

점 및 앞으로의 연구를 통해 보완해야할 점들

이 있다.

첫째, 사전-사후측정치 차이 비교에서 표현

적 글쓰기 처치집단과 대조집단의 유의미한

차이를 검증하지 못했는데, 이는 다른 치료적

개입 집단을 포함한 후속 연구를 통해서 비교

검증할 필요가 있다. 사전-추후측정치 차이 비

교에서 확인된 유의미한 집단간 차이가 표현

적 글쓰기 개입의 지연된 효과인지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제 3의 치료적 개입 집단을

포함한 후속 연구를 통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참가자가 두 개의 특정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로만 구성되었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일정한 제약이

따른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서로 다른 두

문화권의 특정 대학생들이 그 문화권을 대표

한다는 보장을 할 수 없기에, 두 대학의 연구

참가자만을 비교해서 문화권의 차이로 인정하

려는 가정은 제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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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표현적 글쓰기

참가자의 글쓰기 내용을 질적 분석하지 않았

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실제 글쓰기 내용의

질적 분석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긍정

적 재해석 대처방식과 관련해서도 실제 글쓰

기 내용의 질적 분석을 포함해서 분석한다면

보다 정밀한 검증이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는 준 임상집단에 해당하는 서로 다

른 두 문화권의 실험참가자를 대상으로 표현

적 글쓰기 개입을 실시하고 특정 공포증상에

대한 표현적 글쓰기 개입의 효과를 경험적으

로 입증하였다. 아울러 특정 공포증과 표현적

글쓰기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기제를 탐색함으로써 표현적 글쓰기를 활용한

치료적 개입에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앞으로

본 연구 결과가 표현적 글쓰기와 불안장애의

관계를 정교하게 이해하고 다른 심리장애의

치료를 목적으로 표현적 글쓰기를 활용하는데

실용적인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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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apeutic Effect of Expressive Writing on Specific Phobias:

A Study of Korean and American University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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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im of the present study was to explore the therapeutic effect of expressive writing on specific

phobias and the psycho-social mechanisms underl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While a number

of studies involving expressive writing have demonstrated their efficacy with respect to their health and

psychological benefits, few have explored the relationship between expressive writing and anxiety disorders,

and the psychological mechanisms underlying it. Therefore, we examined the influence of expressive writing

on specific phobias. Sixty-three Korean and American participants were put into either the expressive

writing group or the control group. Changes of phobic symptoms were measured at five different time

point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writing group reported significantly reduced phobic symptoms as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at follow-up, but not immediately after treatment. It was also found that

higher scores related to positive reinterpretation coping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lager reduction in

phobic symptoms. These results suggested that intervention using expressive writing has therapeutic value

with respect to phobic symptoms at follow-up rather than right after treatments and that the positive

reinterpretation coping has an facilitative effect on their relationship. Finally,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along with suggestions for the further research.

Key words : expressive writing, specific phobia, positive reinterpretation coping


